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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분노표현방식과 정서인식명확성 군집에 따른 

우울과 공격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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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의 분노표현방식과 정서 행동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이 각각 우울

과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하지만 결과가 혼재된 양상을 보이며 분노억제 단일 혹은 분노

표출 단일 요인이 정서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서 문제에 대한 인지

적 특성과 대처방식으로 정서인식명확성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분노 정서 인식의 명확성이 분노 표

현방식과 함께 청소년 우울과 공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분노표현방식과 정서인식명확성을 군집화하고, 각 군집에 따라 우울 및 공격성 정

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학생 323명을 대상으로 우울 척도(CES-D), 

공격성 척도(AQ-K), 분노표현척도(STAXI-K), 정서인식명확성 척도(TMMS)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모두 우울과 공격성에 정적 상관

이 있었고 분노억제는 정서인식명확성에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정서인식명확성은 우울과 공격성에 각

각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군집분석 결과 ‘고명확성-저억제형’, ‘고명확성-억제조절형’, ‘분노표

출형’, ‘저명확성-조절형’, ‘저명확성-억제표출형’의 5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졌다. 셋째, ANOVA와 사후검증 

결과, ‘저명확성-억제표출형’이 다른 군집에 비해 우울과 공격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고 ‘고명확성-억제조절

형’의 경우 다른 군집에 비해 우울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분노표현방식, 우울, 공격성, 정서인식명확성

*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현수 / 한양대학교 아동심리치료학과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교육대학원 / E-mail: hyunsookim1004@daum.net
Copyright ⓒ2023,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2023, Vol. 9, No. 3, 403-424

 OPEN ACCESS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 404 -

청소년은 신체․심리․사회적 변화가 동시

에 일어나는 시기로, 이러한 변화들이 스트레

스를 야기하여 정서적인 불안정과 적응상의 

여러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우

리나라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입시 및 학업성

취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지며(김희숙, 이성희, 

2008), 이는 개인적인 욕구나 감정들을 표현하

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난 과학 기술의 발전 

및 정보화로 인한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 및 

스마트폰 사용 문제들은 가족과 친구, 교사와

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여 더욱 많은 부적응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김희숙, 2007). 

이 중 분노는 청소년의 우울, 불안, 물질 

남용이나 공격성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

는 기저 요인이라 할 수 있다(구지은, 송현주, 

2010). 분노란, 미미한 짜증 혹은 곤혹감으로

부터 오는 강한 격분이나 격노까지의 정서 상

태를 말하며(Spielberger et al., 1983), 욕구 좌절

이나 위협과 같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자연스

럽게 유발되는 보편적이면서도 중요한 감정이

다(전현숙, 손정락, 2011). 따라서 분노 그 자

체로 기능적이라거나 역기능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분노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다(양명희, 김은

진, 2007). 그러나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부정적인 행동이나 정서를 경

험할 수 있고(이경순, 한덕웅, 2011; 하정희, 

2017; Sharkin, 1988),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의 행동이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

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지영, 

2010). 특히 청소년 시기의 분노는 매우 빈번

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적응 상에 문제를 일

으킬 수 있는 감정으로(Robert, William, et al., 

2011), 낮은 자존감,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심

리적 어려움 뿐 아니라 위험 행동, 폭력, 비행

과 같은 행동적 문제들과도 높은 관련이 있다

(Hubbard et al., 2007; Kim et al., 2015; Puskar 

et al., 2008). 또한 또래의 압력이나 자기애적 

성격, 자살 경향성 및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Ghanizadeh, 2008; Hernawati, 

Rahayu, & Soejowinoto, 2015; Munni & Malhi, 

2006) 자존감 및 낙관론, 가족지원에 대한 인

식들에 대하여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uskar et al., 2008). 아울러 이 시기

의 분노 문제가 성인기 대인관계 및 직업기능 

유지의 어려움이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도 관련이 높은 바(Lench, 2004), 청소년 초기

에 분노의 정서를 대처하고 적절하게 표현하

는 방식을 배우는 것은 후기 청소년기, 나아

가 성인기의 사회적, 학업적인 적응 능력의 

향상 및 심리적 문제 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

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분노는 일반적인 정서인 반면, 분노표현방

식은 분노를 다루는 방식으로, 우울이나 공격

성과 같은 부정 정서와 밀접하다고 할 수 있

다. 분노표현방식은 크게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로 구분하고 있다. 분노조절은 분노

를 유발하는 사건에서 보다 적절히 대처하는 

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으로 이해되며, 분노표

출 및 분노억제는 분노를 외현화하여 표현한

다든지 분노대상을 피하거나 억누른다는 점에

서 분노조절과 달리 역기능적인 분노표현방식

으로 이해된다(이지영, 2010). 적절한 분노표현

의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 외부 환경에 

비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되며 부적절한 방식으

로 표출하게 된다(Eric & Wolfe, 2006). 먼저 분

노를 외적으로 분출하는 사람은 타인과 갈등

을 일으키고 타인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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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늘어나거나 긍정적인 강화가 줄어들어 

우울이나 공격성, 신경증 등을 야기할 수 있

고(Lewinsohn, 1974), 유발된 분노를 제대로 표

현하지 않고 내적으로 억제하는 경우 개인은 

자신을 분노하게 하는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

어 우울을 야기할 수 있다(Seligman, 1975). 또

한 분노나 정서를 표현하지 않고 억압할수록 

절망감을 크게 느껴 부정 정서나 자살의 위험

성을 증가시키거나 사회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이정숙 외, 2007; Gross & John, 2003). 

더불어 김경호(2019)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종단자료의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과 공

격성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이전 시점

의 우울과 공격성이 이후 시점의 우울과 공격

성을 안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정서 행동 문제 유병률이 급증함

을 감안했을 때,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공격성, 분노에 대해 함께 

다루는 것은 후기 청소년기의 정서 행동 문제

에 대한 치료 및 예방 차원에서 그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우울은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한 

결과로, 침울함, 실패감, 상실감, 무가치감 등을 

나타내는 정서이며(Beck et al., 1974), 많은 경

우 청소년기에 유병률이 급증하거나 첫 우울 

삽화를 경험한다(Giaconia et al., 2000). 분노억

제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Seligman(1975)

은 분노를 억제하는 사람은 자신을 분노하게 

하는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믿음

을 가지게 되어 결국 분노의 대상을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여 우울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 또한 이경순과 한덕웅

(2011)은 분노억제가 우울감과 절망감을 야기

하여 부정 정서나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

거나 사회적 적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하

였고, 이훈진(2000)은 분노억제가 우울의 예언 

변인임을 시사하였다. 분노표출과 우울의 관

계를 살펴보면, 분노를 표출하는 정도가 높은 

사람 역시 타인과의 갈등 및 부정적인 강화가 

잦아져 결과적으로 우울 수준이 높아질 수 있

다는 연구들이 있다(서송이, 2001; Terasaki et 

al., 2009).

공격성은 타인에게 상해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련의 행동(Dollard et al., 1939) 

혹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처 또는 고통을 주

려는 의도를 가지거나 이를 목표로 하는 행위

(Averill, 1983)로 볼 수 있다. Kaufmam(1972)은 

공격성을 수동적 공격성, 직접적 공격성, 자기

파괴적 공격으로 분류하였고 Buss와 Durkee 

(1957)는 공격성을 종류에 따라 폭행과 간접적 

공격성, 흥분성, 부정성, 언어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고 원한과 의심을 합하여 적의성이라

고 하였다. 정리하면 공격성은 파괴적인 행동

에서부터 신체적인 가해나 악의를 품는 언어

적, 신체적 행동 등의 욕구 내지는 성향이라

고 할 수 있다(주지영, 2005). 분노 관련 장애

는 분노감이나 공격성이 주요 유발 요인이며, 

공격성은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을 경험한 후 

이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서수균, 권석만, 2002). 내적 정서인 분노

가 강해지면 외현적 공격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오장건, 2010; Rule & Nesdale, 1976) 위

험이 더 높은 행동을 취할 수 있다(Kim-Spoon 

et al., 2015). 분노표현방식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조절

이 원활한 경우 공격성이 적게 나타나며(김진

영, 2010) 반대로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

하고 억제할수록 간접적인 공격성 뿐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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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한 말씨 혹은 행동과 같이 부적절한 방식

으로 분노가 표현되는 경우 인간관계가 악화

되어 분노의 감정을 더욱 쉽게 느끼거나 공격

성이 심화될 수 있다(김희숙, 이성희, 2008; 주

지영, 2005). 특히 청소년기는 욕구 충족의 좌

절 등 부정적인 감정 및 분노를 적절히 표현

하지 못하는 경우 성인에 비해 더욱 쉽게 공

격행동과 폭력이 유발될 수 있고, 이는 학교 

폭력이나 비행 등 청소년 부적응 문제로 이어

질 수 있다(오장건, 2010; Caspi et al., 1993). 

또한 공격성은 성인기까지 안정적으로 유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Huesmann & Eron, 

1984), 청소년 초기에 분노표현을 적절히 다루

는 것은 공격성과 관련한 외현화 문제 행동 

발생의 예방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분노표현방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Spielberger의 분노표현척도(STAXI-K)가 자주 인

용되며, 분노표현방식과 정서적 문제의 관련

성에 대한 연구로는 억제를 주로 사용하는 분

노-억제형(anger-in), 표출을 주로 사용하는 분

노-표출형(anger-out), 분노 상황을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분노-조절형(anger-control)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분노억제가 우울에 주는 영향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와(김미란, 2001) 

분노 유발대상에게 분노를 억제시켰다가 보복 

당할 염려가 없는 대상에 공격을 가해 결국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있다(박근희, 정은정, 2018).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종희(2003)의 연구에서는 분노

억제 수준이 높은 사람과 분노억제 수준이 낮

은 사람 사이에 우울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분노억제 수준이 

높을 때 공격성도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타나다. 우울과 공격성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우울이나 공격성이 분노-억제형에

서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와 분노-표출형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김희숙, 이성희, 2008; 이훈진, 2000) 우울과 

품행 문제를 모두 나타내는 청소년들의 경우 

분노억제와 표출이 모두 높게 나타난다는 선

행연구 결과가 있다. 이와 같은 혼재된 연구

결과들은 분노표현방식 자체만을 정신건강문

제의 직접적 요인으로 보는 것의 한계와, 분

노억제와 표출을 양분화하는 것의 한계를 보

여준다(황선주, 박기환, 2014). Spielberger의 척

도 연구(1985; 전겸구, 김동연, 이준석, 2000에

서 재인용)에서도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독립적인 차원

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한 개인에

게도 분노의 표출과 억제가 동시에 높거나 낮

을 수 있거나 조절과 억제가 동시에 높거나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노표현방

식을 군집화하는 연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즉,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단일 요인이 

아닌 두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우울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방식의 군집화하여 분노

표현방식인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 중

에 어떠한 요인들이 우울 정도에 함께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기수, 

하정희(2018)의 연구에서는 분노표현방식을 군

집화하여 우울과 공격성, 부정 정서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억제 및 표출적 

분노조절형 집단(분노조절, 억제, 통제가 모두 

높음), 분노억제 및 표출형 집단(분노조절이 

낮고 억제와 통제가 높음), 분노처리 미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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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노조절, 억제, 표출이 모두 낮음), 표출

적 분노조절형 집단(분노조절과 표출이 높고 

억제는 낮음)의 네 집단으로 군집화한 바 있

다. 이 중 표출적 분노조절형 집단은 우울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적응적 분노표

현방식인 분노조절이 높더라도 분노표출이 높

으면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하

여 우울 정서가 유의미하게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분노처리 미숙형 집단은 공격성

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분노감을 

느끼면서도 이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청

소년들에게서 오히려 공격성이 크게 나타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분노표현방식을 

군집화하여 분노표출과 억제가 모두 높거나 

낮은 개인이 존재함을 시사하였다는 데 그 의

의가 있다. 그러나 분노조절을 잘한다고 해서 

분노억제나 분노표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님

을 시사하였는데, 분노조절이 적응적인 분노

표현방식이며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이 부적응

적인 분노표현방식임을 고려할 때 세 요인이 

모두 높거나 모두 낮은 군집이 나타난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없다. 또한 김혜원, 이지연

(2019)는 후기 학령기 아동 대상 연구에서 분

노조절에 정서인식명확성이 중요한 선행요인

이 된다고 하였고, 신정미, 조성호(2014)는 성

인 대상 연구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이 분노조절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청소년 역시 분노표현방식에 있어 

정서조절의 인지적 요인인 정서인식명확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우

울과 공격성을 이해함에 있어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이해한 후 분노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

하거나 억제하는 정서적인 유연성 요인이 중

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군집화에 있

어 정서인식명확성 요인을 추가하여 우울과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를 통해 우울과 공격성에 있어 분노표

현방식의 보다 복합적인 작용 기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부정적인 정

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인지적 요인

인 정서인식명확성(조소현, 2004)의 영향을 포

함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의 예방과 

교육, 치료적 개입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서인식명확성(emotional clarity)이란 자신의 

정서 상태를 스스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능력

으로, 정서 정보처리 과정의 기초이다(Swinkels 

& Giuliano, 1995). 이는 효과적인 정서조절의 

인지적 전략으로 (조소현 , 2004; Swinkels & 

Giuliano, 1995) 정서중심치료(emotional focused 

therapy)의 창시자인 Greenberg(2002)는 정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정서를 제대

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보았고, Mayer와 Stevens(1994)는 자신의 정

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자신과 타인

의 경계를 명확히 구별하고 타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립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정서인식명확성은 생활사

건에 대한 대처 및 회복 능력, 정서적 문제 

예방 등에 있어 긍정적인 인지적 정서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임전옥, 2003). 높은 정서인식

명확성은 진로의사결정, 적응적인 생활 및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관련이 있으며(김민아, 

권경인, 2008; 신아영 외, 2010; 전미애, 김정

모, 2011) 스트레스나 우울을 관리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오예람, 송원영, 2022; 

이서진, 2015) 부정적인 정서를 보다 잘 회복

할 수 있도록 한다(Goldman et al., 1996). 따라

서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자기 파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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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은 적고 자기 조절력과 같은 적응적 기제

들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조소현, 2004). 청

소년의 경우에도 정서인식명확성은 우울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예은, 송원영, 2017)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을수록 공격성 및 비행행

동이 증가할 수 있다(임인섭, 2006). 그러나 청

소년기에 자주 유발되는 분노 및 분노표현의 

문제에 있어 정서인식명확성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소수이다. 이에 정서인식명확성을 

다루는 것은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치

료 및 예방에 있어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분노억제, 분노표출은 낮은 정서인

식명확성과 군집화될 것이고, 분노조절은 높

은 정서인식명확성과 군집화될 것이다.

가설 2: 각 분노표현방식과 정서인식명확성

을 군집화하였을 때 각 군집 간 우울과 공격

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분노억제, 분노표출과 같은 부적응

적인 분노표현방식을 사용할수록 정서인식명

확성이 낮을수록 우울 및 공격성이 높게 나타

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서울과 경기 지역의 2개교 중학생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 10월 한 달 

간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학교장 승인을 받은 

후 설문에 동의한 학급에 한하여 부모 및 연

구대상자 동의서를 배부하였다. 이후 연구 참

여를 수락한 348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

포 및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거나 미응

답이 있는 25명의 응답자를 제외하고 323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323명의 학생들 중 남학생은 160명(49.5%), 

여학생은 163명(50.5%)이었으며 2학년 학생이 

160명(49.5%), 3학년 학생이 163명(50.5%)이었

다. 본 연구는 연구자들의 소속기관 내 생명

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

되었다.

측정도구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Radloff(1977)가 일반인들의 우울을 측정하

기 위해 개발하고 전겸구 외(2001)이 번안

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

였다. CES-D 한국판은 총 20문항으로, 각 문

항은 4점 Likert 척도 ‘극히 드물게(0점)’, ‘가

끔(1점)’, ‘자주(2점)’, ‘거의 대부분 그렇다(3

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

울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겸구 

등(200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2로 나타

났다.

한국판 공격성 척도(Korean Version of 

Aggression Questionnaire; AQ-K) 

Buss와 Durkee(1957)의 적대감 척도(hostility)

를 수정 보완한 공격성 척도 (Ag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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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 Buss & Perry, 1992)를 권석만, 서

수균(2002)이 번안 및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

다. 총 29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웬만큼 그렇다(3점)’, ‘꽤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이루어져 있다. 권석만과 서수

균(200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신체적 공

격 .74, 언어적 공격 .73, 분노감 .67, 적대감 

.7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된 공

격성 문항인 신체적 공격과 언어적 공격성의 

14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합산한 점수를 ‘공

격성’척도로 사용하였다. 내적 합치도는 .81로 

나타났다.

분노표현 척도(Korean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

전겸구 외(2000)가 Spielberger et al.,(1988)이 

개발한 상태 -특성 분노표현척도를 한국판

으로 개발한 것(State-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을 사용하였

다.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은 4점 Likert 척도 ‘거의 전혀 아니다(1점), ‘가

끔 그렇다(2점)’, ‘자주 그렇다(3점), ‘거의 언제

나 그렇다(4)’로 이루어져 있다. 전겸구 등

(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는 분노

조절이 .79, 분노억제가 .73, 분노표출이 .78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분노조

절이 .80, 분노억제가 .72, 분노표출이 .82로 나

타났다. 

특질 상위 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Salovey et al,.(1995)가 개발한 특질 상위 기

분 척도(Trait Meta- Mood Scale)를 이수정과 이

훈구(1997)가 번안 및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

다.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의미하는 ‘정

서주의’ 13문항,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게 경험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정서인식명확성’ 11문

항, 부정적인 기분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기분

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서 개선’ 6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0점)’,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1점)’, ‘중간이다(2점)’, ‘어느 정도 

동의한다(3점)’, ‘정말로 동의한다(4점)’로 이루

어져 있으며 전체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80, 하위 척도 별 내적 합치도는 주의집중 

.69, 명료성 .75, 회복 .77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는 정서인식 명확성의 11문항만을 사용하

였으며 내적 합치도는 .71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SPSS 24.0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에 사용한 척도들

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척도별로 내

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변인들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 간의 Pearson 적률상

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분노표현방식과 

정서인식명확성을 군집화하기 위해 분노표현

의 하위요인인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

의 점수, 정서인식명확성 점수를 표준화한 

후 Hair와 Black에 따른 2단계 군집분석을 실

시하였다. 군집들 간 우울과 공격성의 차이

를 알아보고자 ANOVA와 사후검증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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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1. 분노조절 -    .09   -.43**    .01   -.10   -.04

2. 분노억제 -    .26**    .29**    .23**   -.13*

3. 분노표출 -    .15**    .55**   -.04

4. 우울 -    .21**   -.47**

5. 공격성 -   -.13*

6. 정서인식명확성 -

M   2.64   2.37   2.13   2.13   2.39   3.20

SD    .54    .56    .58    .64    .70    .58

* p < .05;  ** p < .01.

표 1.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분석 결과

결  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관계

우울과 공격성,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

표출, 그리고 정서인식명확성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 

<표 1>에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을 

제시하였다.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를 살펴보면,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간 상관

은 r = .26(p < .01), 분노 억제와 우울 간 상

관은 r = .29(p < .01), 분노억제와 공격성 간 

상관은 r = .23(p < .01)로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노억제와 

정서인식명확성 간 상관은 r = -.13(p < .05)으

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간 상관은 r = .26(p < 

.01), 분노억제와 우울 간 상관은 r = .15(p < 

.01), 분노억제와 공격성 간 상관은 r = .55 

(p < .01)로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과 정서인식

명확성 간 상관은 r = -.47(p < .01), 공격성

과 정서인식명확성 간 상관은 r = -.13(p < 

.05)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1). 

분노표현방식 하위요인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군집화

분노표현방식의 하위요인인 분노조절, 분노

억제, 분노표출과 정서인식명확성에 따라 형

성되는 군집을 파악하기 위해 각 점수를 표준

화한 후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

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Ward의 방법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군집화 일정

표의 계수 변화폭을 검토한 결과 적절한 군집

의 수를 5개로 추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비계

층적 군집화 방법인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

한 결과 군집 1은 60명(18.58%), 군집 2는 60

명(18,58%), 군집 3은 96명(29.72%), 군집 4는 

78명(24.15%), 군집 5는 29명(8.98%)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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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Cluster 5

고명확성 

저억제형

고명확성

억제조절형

분노

표출형

저명확성

조절형

저명확성

억제표출형

분노조절 -.14 .34 -.91 .91 .15

분노억제 -1.22 .74 -.08 -.12 1.57

분노표출 -.51 -.49 .81 -.65 1.13

정서인식명확성 .70 .75 -.12 -.74 -.63

빈도

(비율)

60명

(18.58%)

60명

(18.58%)

96명

(29.72%)

78명

(24.15%)

29명

(8.98%)

표 2. 분노표현방식, 정서인식명확성 표준화 점수에 따른 최종 군집 분류

그림 1. 군집 별 분노표현방식

군집 1은 정서인식명확성이 높고 분노억제

와 표출이 낮은 집단이며 분노억제의 경우 보

다 뚜렷이 낮게 나타나 ‘고명확성-저억제형’으

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분노조절과 억제, 정

서인식명확성이 높게 나타나 ‘고명확성-억제조

절형’으로 명명하였으며, 군집 3은 부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인 분노표출만이 우세하게 높은 

집단으로 ‘분노 표출형’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조절이 높

으면서도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아 ‘저명확성-조

절형’으로 명명하였으며, 군집 5는 분노억제와 

표출이 높고 정서인식명확성은 낮은 집단으로 

‘저명확성-억제표출형’이라 명명하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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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

변인

고명확성

저억제형

고명확성

억제조절형

분노

표출형

저명확성

조절형

저명확성

억제표출형 F 사후 검증

M(SD) M(SD) M(SD) M(SD) M(SD)

우울 1.69(.39) 1.93(.65) 2.23(.55) 2.33(.69) 2.59(.71) 18.07*** 5>4>3>2>1

공격성 2.08(.50) 2.17(.60) 2.67(.60) 2.21(.66) 3.12(.83) 21.94*** 5>3>4,2,1

1 고명확성-저억제형, 2 고명확성-억제조절형, 3 분노표출형, 4 저명확성-조절형, 5 저명확성-억제표출형;

***p < .001.

표 3. 군집 별 준거 변인에 대한 ANOVA 및 사후검증

그림 2. 군집별 우울과 공격성

군집 별 우울과 공격성의 차이

분노표현방식 군집에 따른 우울과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울과 공격성 각각에 

대한 ANOVA test를 실시한 결과, 우울에 대해 

군집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F = 18.07, p < .001), 공격성에 대해서도 

군집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F = 21.94, p < .001). 다음으로 어떤 군집

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

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군집 5인 

‘저명확성-억제표출형’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

의 우울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군집 4인 ‘저명확성-조절형’, 군집 3인 ‘분노표

출형’, 군집 2인 ‘저명확성-억제조절형’, 마지

막으로 군집 1인 ‘고명확성-저억제형’ 집단이 

가장 낮은 우울을 나타냈다. 공격성의 경우 

군집 5인 ‘저명확성-억제표출형’이 다른 집단

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군

집 3인 ‘분노표출형’ 집단이, 군집 4, 2, 1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공격성이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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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의 하

위요인인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과 정

서인식명확성 군집에 따라 우울과 공격성 정

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 정서인식명확

성의 네 가지 변인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시하

였고, ANOVA test를 통해 각 군집 간 우울과 

공격성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변수별 상관분석 결과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분노억제와 우울 및 공

격성, 분노표출과 우울 및 공격성, 우울과 공

격성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정서인식명확성과는 분노억제, 분노표출, 우울, 

공격성이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모두 우울과 

공격성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것은 분노를 

억압하는 것이 우울감과 절망감을 일으킨다는 

이경순과 한덕웅(2011)의 연구와 분노를 지나

치게 표출하는 것이 공격성이나 우울감, 신경

증을 유발한다는 이정숙 외(2007), 분노억제, 

분노표출, 우울과의 관련성이 모두 높게 나타

난 박근희와 정은정(201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나, Spielberger의 척도 연구(1985; 전겸구, 

김동연, 이준석, 2000에서 재인용)에서 분노억

제와 분노표출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

았던 결과와는 불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이 함께 높을수도, 

다른 양상을 보일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서인식명확성은 분노억제

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반면 분노표출 및 분

노조절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

데,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수진(2017)의 

연구에서 분노억제와 표출 모두 낮은 정서인

식명확성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 및 성인 대상 

연구에서 분노조절과 정서인식명확성 간에 정

적 상관이 나타났던 신정미와 조성호(2014)의 

연구와 불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인 대상 

연구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분노표출의 상관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오현아(2015), 윤자

영(2018)의 결과와는 일치하는바 명확한 관계

를 밝히기 위한 연구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우울과 공격성은 각각 정서인식명확성

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정서

인식명확성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진다

는 김예은과 송원영(2017)의 연구, 정서인식명

확성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임인섭(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바 자신의 정

서를 잘 인식할수록 우울 정서 및 공격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분노조절은 우울, 공격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분

노조절에 있어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과 

같은 인지적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김혜원, 이지연, 2019; 신정미, 

조성호, 2014). 선행연구들이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분노조절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분노표현방식의 하위요인과 정서인식

명확성을 군집화한 결과 다섯 개의 집단으로 

군집이 나누어졌다.

먼저 군집 1은 정서인식명확성이 높고 분노

억제와 분노표출이 낮게 나타나 ‘고명확성-저

억제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고 부적응적인 방식인 분노억제가 

뚜렷하게 낮고 분노표출 역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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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부

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은 적게 사용하는 집단

으로 볼 수 있다. 군집 2는 정서인식명확성과 

분노조절, 분노억제가 높게 나타나‘고명확성-

억제조절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정서를 잘 인지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주로 참거나 조절하고자 하는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군집 3은 부적응적

인 분노표현방식인 분노표출만이 높게 나타나

‘분노 표출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분

노억제와 정서인식명확성은 평균에 가까운 반

면 적응적인 표현방식인 분노조절이 낮게 나

타났는데, 화가 나는 상황에서 조절하지 못하

고 주로 언어나 신체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군집 4는 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조절이 높고 정서인식명

확성은 낮은 집단으로‘저명확성-조절형’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

지는 못하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군집 5는 

부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억제와 분노

표출이 모두 높고 정서인식명확성은 낮게 나

타나 ‘저명확성-억제표출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명

확히 인식하지도, 적응적으로 조절하지도 못

하는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하정희, 정기수(2018)의 

연구 결과와 차이점 및 유사점을 모두 가진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

표출이 모두 높거나 낮은 집단이 나타났던 결

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집단이 나

타나지 않았다. 또한 분노조절과 분노표출이 

높고 분노억제가 낮은 군집이 나타났던 걸과

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분노조절과 분노억

제가 높고 표출이 낮은 집단이 나타났다. 그

러나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이 동시에 높은 집

단이 나타난 점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으

며 분노표현방식의 사용에 있어 한 가지만을 

우세하게 사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군집이 존재함

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정서인식명확성 변인을 분노표현방식과 함

께 군집화한 선행연구는 부재하므로 비교나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분노억제와 분

노표출이 모두 높고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은

‘저명확성-억제표출형’, 분노억제와 표출이 낮

고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은 ‘고명확성-저억제

형’집단이 나타난 것은 정기수, 하정희(2018)의 

연구에서 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과 부적응적

인 분노표현방식이 같은 군집에 나타났던 것

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높은 정서인식명확

성이 분노조절에 선행한다는 연구 결과(김혜

원, 이지연, 2019; 신정미, 조성호, 2014)와 일

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정서인식명확성 

요인을 포함함으로써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

를 도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높은 정서

인식명확성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

하는 경향을 감소시키며 분노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신정미와 조성

호(2014), 장정주(2012)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편 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인 분노

조절이 높으면서도 정서인식명확성은 낮은‘저

명확성-조절형’집단이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이는 화가 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

면서도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지하지는 못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를 종합해볼 때, 정서인식이 높은 개인이 부

적절한 정서조절 및 표현을 할 가능성은 낮으

나 정서인식이 낮은 개인이 적응적으로 정서

를 조절하는 것은 가능함을 예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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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각 군집에 대한 우울과 공격성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와 사후검증을 실

시한 결과 군집 5인‘저명확성-억제표출형’에서 

우울과 공격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분노를 억압할수록 우울감과 절망감을 일으키

며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에도 타인과의 갈등

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우울 수준이 높아진

다는 연구들과(서송이, 2001; 이경순, 한덕웅, 

2011; 이훈진, 2000)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거나 반대로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경우 공격성이 더욱 심화된다는 연

구 결과들(김희숙, 이성희, 2008; 주지영, 2005)

을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우울과 품행 문제

를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 분노억제와 표출이 

모두 높다는 황선주와 박기환(2014)의 연구와 

같이 내적으로 분노를 억제하였다가 부적절한 

상황에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청소년의 경우 

우울감 및 공격행동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박근희, 정은정, 

2018). 또한 이 군집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이 낮

게 나타난 것은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은 개인

이 부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을 사용할 수 있

으며 높은 정서인식명확성이 긍정적인 인지적 

조절 전략이 된다는 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윤자영, 2018; 오현아, 2015; 이

수진, 2017).

다음으로 군집 4인 ‘고명확성-조절형’집단의 

경우 우울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나 공격

성의 경우 낮게 나타났다. 이 집단의 우울 수

준이 높았던 것은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더라

도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

우 우울감이 높을 수 있으며, 정서인식명확성

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예은, 송원영, 2017). 

반면 공격성의 경우 ‘고명확성-억제조절형’ 및

‘고명확성-저억제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낮게 나타났는데,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을수록 

공격성 및 비행 행동이 증가한다는 임인섭

(2006)의 연구와는 불일치하나 적응적인 분노

표현방식이 공격성을 낮춘다는 김진영(2010)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부정적인 감정이나 분노를 적절히 표현

하지 못하는 경우 성인보다 더욱 쉽게 공격행

동과 폭력이 유발되어 부적응문제로 이어진다

는 연구들(오장건, 2010; Caspi et al., 1993)과도 

맥을 함께 하는바 청소년의 공격성에 있어 자

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 뿐 아니라 

적절하게 분노를 조절하도록 하는 것이 공격

성이나 부적응행동의 예방에 중요함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군집 3인 ‘분노 표출형’의 경우 공격성이 

두 번째로, 우울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분노표출이 높은 경우 타인과의 갈등

이 발생, 부정적인 강화가 높아져 우울 수준

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 및 분노표출이 

공격성을 심화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을 지지한

다(서송이, 2001; 주지영, 2005; Terasaki et al,. 

2009). 또한 군집 5에서 분노조절이 낮았던 것

과 관련하여, 분노조절에 실패한 경우 신체적, 

생리적, 정서적,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여 공

격적인 행위의 전조가 된다는 허은순(2003)의 

주장을 지지하는바 청소년들의 분노조절능력 

훈련이 공격성의 중요한 예방 요인일 수 있음

이 반복적으로 시사된다(안정미, 2013).

마지막으로 군집 1인 ‘고명확성-저억제형’과 

군집 2인 ‘고명확성-억제조절형’의 경우 우울

과 공격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 높은 정서인

식명확성과 분노조절이 낮은 우울과 공격성에 

관련이 있음을 반복적으로 시사하였다. 한편 

‘고명확성-저억제형’보다 ‘고명확성-억제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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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우울이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평소 분노

를 적절하게 조절하지만 표출해야 하는 상황

에서도 참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내면

에 분노감을 간직한 결과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경순, 한덕웅, 2011). 그러

나 군집 2에서 우울 및 공격성 점수가 대체로 

낮게 나타난 것은 한국인의 경우 미국인에 비

해 분노-특질 차원에서는 유의미하게 높으나 

분노-반응 측면에서는 낮게 나타난다는 전겸

구 외(2000)의 연구와 같이, 화가 나더라도 이

를 참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한국인의 사회․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우울과 공격성과 관련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

고 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분노표현방식을 군집화함

으로써 개인의 분노표현방식이 반드시 한 가

지 방식으로만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을 반복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의 경우

(정기수, 하정희, 2018) 높은 분노조절과 분노

표출, 낮은 분노억제를 보인 집단에서 우울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이 모두 낮은 집단에서 공

격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노

억제와 분노표출이 높은 집단에서 우울과 공

격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 정서인식명확성이라

는 인지 요인을 군집분석에 포함함으로써 이

전에 분노표현방식과 우울, 공격성에 대한 선

행연구들과의 일치성을 더욱 높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이라는 부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양상의 

개인들이 우울과 공격성에 가장 취약함을 시

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방식과 우울, 

공격성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정서의 인지

적 요인인 정서인식명확성과의 관계를 적용하

여 살펴보았다. 특히 높은 정서인식명확성을 

가지는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

울감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군집 4인 ‘저명확성-조절형’과 같이 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우울감이 높아

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치료적 상

황에서 청소년의 분노 및 우울을 다룸에 있어, 

분노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돕는 것

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함의를 제공하였

다. 반면 분노표출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다

룸에 있어서는 분노표출을 조절하거나 사회적

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실질

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유용함을 시사한

다는 점에서 역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겠다.

셋째, 우울과 더불어 군집 5인 ‘저명확성-억

제표출형’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 부적응적

인 분노표현양식인 분노억제와 표출을 동시에 

사용이 낮고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공격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정서인식명확성이 낮더라도 부적응적인 분노

표현방식을 적게 사용하는 ‘저명확성-조절형’

에서 공격성이 낮은 지표를 보인 것, ‘저명확

성-억제표출형’, ‘분노 표출형’과 같이 분노표

출의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 언어 및 신체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은 난폭한 

말씨 혹은 행동과 같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분

노가 표현되는 경우 인간관계가 악화되어 성

인에 비해 분노의 감정을 더욱 쉽게 느끼거나 

공격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김희숙과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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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주지영(2005)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

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분노특

성에 따라, 분노를 부적절하게 표출하는 청소

년의 치료적 장면에서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 뿐 아니라 분노가 유발되는 상황

에서 적응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

적 개입 또한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과 후

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수집 절차에 있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중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수집과

정 상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모집하지 못하

였기에 전체 중학생의 결과로 일반화하기 어

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

는 연구대상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자기보

고식 설문지로 반응자의 성향이나 심리상태에 

따라 왜곡된 결과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우며, 이에 연구변인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

는 데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정서인식명확성

의 경우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척도

로, 청소년의 특성상 자신의 정서인식명확성 

정도의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울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연구자 감독 

하에 진행하는 개인 면담, 행동 관찰, 실험 설

계 등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측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공격성을 언어 및 신체

적 공격성으로 한정하여 살펴본 결과 적대감, 

관계적 공격성, 부정성, 흥분성 등의 정서적 

요인을 포함한 공격성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여

자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차이가 적었던 점을 감안하였을 때, 성별

에 따른 차이 등 보다 구체화된 연구 설계를 

통해 명확한 관련성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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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aggression

According to Adolescents’Anger Expression Style and 

Emotional Clarity Cluster

 Kim, Youngmi                   Kim Hyunsoo†

                     Department of              Department of Child psychotherapy

             Mompyunhan Psychiatric Hospital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uster the anger expression style and emotional clarity and identify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between the cluster. A self-report system survey was conducted to support 

this study. Respondents for this survey were 323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region and the survey 

includes questions on the Depression Scale (CES-D), Aggression Scale(AQ-K), Anger Expression Scale(STAXI-K), and 

the Emotional Perception Clarity Scale(TMMS). A correlation analysis was first conduct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ggression, anger expression style, and emotional clarity. Then, a secondary clustering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hair and black of survey respondents. This secondary clustering analysis was performed after 

standardizing the scores of anger control, anger suppression, and anger expression, emotional clarity. An ANOVA test 

and post hoc analysi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 between depression and aggression among cluster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oth anger suppression and anger expressi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nd aggression, and anger suppression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emotional clarity. 

Depression and aggress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emotional clarity, respectively. Second, the anger expression 

methods were divided into following five groups: Cluster 1_‘High Clarity-Low Suppression’, Cluster 2_‘High 

Clarity-Suppression and Regulation’, Cluster 3_‘Anger Expression’, Cluster 4_‘Low Clarity-Regulation’, Cluster 5_‘Low 

Clarity-Repression and Expression’. Third, the ANOVA test revealed that the Cluster 5 showed the highest depression 

and aggression than all other clusters and Cluster 1 showed significantly lower rate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than 

any other cluster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based on thes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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